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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주요 이슈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최근 남북간 한반도 평화모드로 인해 북방경제와 

더불어 환동해권 경제권역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 또한 전 세계 경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의 교역증대와 경제 성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북경협과 항만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서는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먼저 개발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은 항만시설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도로 및 철도 등의 북한의 기반산업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항만 연계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해·묵호항이 나아갈 길

항만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나 부산은 항만공사가, 동해와 울산은 지자체가 나서 유관기관들과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남북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강원도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남북경협사업과 강원도 항만물류의 연계 및 

물동량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물류분과와 화주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류분과는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도내 무역항 인프라 

준비사항 및 추진방법, 선사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화주분과는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유치대상 북한화물 

파악 및 선결사항, 도내 기업 참여방안 등 물동량 유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동해·묵호항은 환동해권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해 있는 강원지역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써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  

동해·묵호항은 개항초기부터 남북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1984년부터 2002년까지 

크고 작은 북한과의 교류를 수행해왔다. 

과거 동해·묵호항에서는 북한 수산물과 수해 복구 지원 물자를 운송하였고, 금강산관광을 위한 금강호와 

봉래호가 출항했던 곳이기도 하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동해·묵호항과 북한 나진항의 직항로 개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 등으로 

중국 동북3성과 도내에서 생산된 각종 자원 및 공산품이 동해·묵호항과 북한 나진항 간 직항로를 통해 교역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자원 및 장비, 소비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항만으로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http://news1.kr/articles/?3433439
2) http://www.fnnews.com/news/201807011338050145
3)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80426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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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해·묵호항 포트세일 개최

지난 10월 1일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공동주최하고 (재)북방

물류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지난 2017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 동해·묵호항 포트세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트세일에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달원 교수가 ‘신북방 경제 및 남북경협 시대와 동해·묵호항의 

역할’에 대해서 기조발표를 하였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재영 과장은 ‘동해·묵호항 현황 및 3단계 개발

공사’, 강원도의 홍종민 박사가 ‘강원도 해운물류정책’ 마지막으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정동훈 박사가 

‘동해·묵호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동해·묵호항 발전 방안 모색 계기

최근 동해·묵호항은 신북방 정책 및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 속 북방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묵호항과 북한과의 교류는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약 3만 5,000톤의 북한 시멘트가 

반입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북한 수해 지원, 1998년 금강호 출항, 2002년 경수로 사업 대북교역, 2018년 

만경봉호 등의 북한과 교류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동해·묵호항의  역할과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해운합의서 남측 항만에는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동해·묵호항 포트세일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동해·묵호항이 발전하는데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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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9월 항만별 화물수송실적은 총 약 1,203백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부산항이 약 28.3%로 가장 많은 물동량 처리

동해·묵호항은 전체 항만 중 8위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물동량 중 약 2.1%을 처리하였다.

항만·물류 통계

(단위 :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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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8월 화물처리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2,271만톤,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296만 톤

1̀8년 1~8월 주요 처리 화물은 기타광석 및 생산품 1,037만톤, 시멘트 681만 톤, 유연탄 382만 톤 처리

했다.

(단위 :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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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정책 동향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통한 동해·묵호항 활성화 박차

동해시는 동해·묵호항을 이용하는 선주 및 화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인센티브를 개선하여 동해·묵호항을

활성화 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동해시에서 개최된 동해·묵호항 포트세일의 주요 내용 중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장 정동훈 박사는 지난해 대비 달라진 인센티브의 내용 및 대상 등을 발표하였다.

기존화물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지원과 선사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지원,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 신설

기존 화물유치장려금은 순증화물에만 적용했다면 이번 변경된 인센티브 제도에서는 기존화물에 대해서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선사를 대상으로 연간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을 신설하여 4년간 5억원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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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제해운물류 5개년 계획 수립 

강원도는 ‘강원도 국제해운물류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권 해운물류 중심 강원도를 비전으로

환동해 물류거점 항만 육성을 목표로 계획 중이다.

또한 주요 과제로는 해운물류인프라 구축 및 내륙과 항만의 조화, 동북아 중심항만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운물류 인프라 구축 추진과제는 항만물류 인프라 개선 및 동북아 신 해운항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륙과 항만의 조화 추진과제는 원주권역 물류단지 구축, 물동량 창출, 콜드체인 연계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 중심 항만 육성 추진 과제는 환동해권 자원·물류 중심 동해항, 환동해권 관광 중심 속초항, 연안여객 

및 동북아 훼리 중심 묵호항, 자원 수출 전진기지 삼척항, 친환경 에너지 호산항, 국내산업(비철금속) 지원 

전용항만 옥계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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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국제 동향

한·러 항로 수출물동량 성장세 주춤

최근 호조를 띠던 한·러 항로가 8월엔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 취항선사들에 따르면 8월 한·러 항로의 물동량은 

약 1만3,600TEU로 전년 동월 수준이며 주간 평균 물동량은 3,400TEU였다. 7월 주간 평균 물동량이 

3,700TEU, 월간 물동량이 1만4,800TEU였던 점과 비교하면 약 10% 줄어들었다.

정부 ‘신북방정책’본격화에 따른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항만 개발 착수 

정부가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에 속도를 낸다. 신북방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남북경협의 철도·도로·항만 사업과 맞물릴 경우 이번 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신북방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보스토크-나진 간 정기화물선 운항 재개 예정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통관 통합서비스 센터 개설

연해주 해운회사인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는 9.18(화)부터 블라디보스토크-나진 간 정기화물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구간에는 컨테이너, 화물, 냉장 컨테이너의 선적이 가능한 600톤급 소형 

선박 ‘평화’호가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 구간에는 ‘만경봉’호가 운항을 했었다. 처음엔 러시아인과 중국인 관광객 등 여객들을 실었지만 

선박 운영사와 항만사 간의 분쟁으로 여객운항이 중단되고 유엔 제재 품목의 반출 의혹으로 입항이 거절되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었다. 

카스카드(Каскад)사는 극동개발공사와 합의해 연해주 나홋트카 지역에 물류 및 화물 포워딩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품 통관 통합서비스 센터를 개설했다. 3,400㎡의 화물 및 컨테이너를 위한 야적장 등 현대화된 

인프라 구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자들이 해상, 철도 및 육로를 통한 물품 반입 및 수출에 필요

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4)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pNum=119255
5) http://vestiprim.ru/news/ptrnews/68119-regulyarnye-morskie-gruzovye-perevozki-mezhdu-vladivostokom-i-severokoreyskim-radzhinom-vozobnovyatsya-18-sentyabrya.html
6) https://minvr.ru/press-center/news/18992/
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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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항, 상반지 물동량 148TEU 올해 사상 최고치 예상

고베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고베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2% 증가한 148만 1,000TEU를 기록했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출입화물은 111만 2,000TEU로 0.2% 

감소한 반면, 연안화물은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 효과로 10% 증가한 36만 9,000TEU를 기록했다.

마이즈루항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량 사상최대

교토부에 따르면 마이즈루항은 지난해 30% 늘어난 1만 9,272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한일 컨테이너 

항로에서 종이·펄프 등 수출, 선박 부품 등의 수입이 호조세로 전체를 끌어올렸다. 적재 컨테이너 수출은 

15% 증가한 5,561 TEU, 수입은 19% 증가한 7,841 TEU로 2년 연속 수출입 합계가 1만TEU를 넘어섰다. 

항로별로는 한국이 21% 증가한 9,477 TEU로 가장 높은 호조세를 보였으며, 중국이 6% 증가한 3,436 

TEU였다. 

부산항만공사,교토지역 화주대상으로 부산항 설명회 개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과 마이즈루항과의 항로 활성화를 위해 교토부와 상호협력하여 설명회를 개최하

였으며, 교토지역 제조기업, 물류기업, 포워더 및 물류관련 정부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일본 간 환적화물이 8.5% 증가하는 등 일본 환적화물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적화물 중 약 70%는 일본의 60여개 지방항만에서 발생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설명회를 통해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지방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8)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pNum=118829
9)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pNum=116874
10)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529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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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산업동향

쌍용양회(주)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연간 1,15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멘트공장이다. 

광산 부지를 포함하여 총 340만평의 면적에 입지한 

동해공장은 규모뿐만 아니라 품질에 관해서도 이미

국내외 여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해공장은 세심한 설비관리를 통한 고품격 시멘트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관리시스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설비

관리협회(JIPM)의 설비관리시스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쌍용양회의 해송출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북평공장에 시멘트 제품을 공급하는 '모'(母) 공장 격인 동해공장에서

생산된 클링커(시멘트 반제품)와 시멘트는 '바다를 달리는 용'이라는 의미의 '해룡(海龍)'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북평공장으로 도착한다. 

8.4㎞에 달하는 해룡벨트를 타고 이송되는 시멘트 제품은 연간 800만t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2는 시멘트 

전용 선박에 실려 전국연안에 위치한 출하공장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3분의 1은 바다를 넘어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해외 각지로 수출된다. 지난 2017년 북평공장을 통해 해외로 수출된 시멘트는 약 220만t으로 

국내 시멘트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1)

이 외에도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공장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동해시 삼화동에 무릉복지회관을 건립·기증하였고, 

쌍용동해장학재단을 설립하여 94년부터 현재까지 2,8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에도 

정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 http://news1.kr/articles/?333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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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B메탈

DB메탈은 1964년 강원도 동해시에 ‘삼척산업’이란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1976년 DB그룹에 편입되었다가

2008년 DB메탈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했다. 

DB메탈은 50여 년간의 노하우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합금철 분야 국내 1위, 정련 합금철 분야 세계 2위 

회사로서, 동해공장은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의 

생산 규모(연간 50만톤)를 갖추고 있다. 

극저인탄소 훼로망간 (ULPC FeMn) 기술을 개발한

세계 양대 회사 (동부메탈, 일본 Nippon Denko)이자

고품질 정련 합금철(Refined FeMn) 기술을 개발한

세계 3대 회사 (동부메탈, 프랑스 Eramet, 일본 Mizushima)로 합금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부메탈은 아르셀로미탈, 차이나스틸, JFE,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외 유수 철강업체들에 고품질의 훼로망간과 실리콘망간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미국, 일본, 

독일, 상해 해외지사를 거점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해 왔다.

201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일류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1년부터 기술 혁신 역량을 지닌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해공장의 부지 면적이 20만평에 달해 확장이 용이한 데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 원료 입고에서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 11 -

센터 및 항만·물류 주요 행사

센터 관련 행사

  제목 : 제2회 동해·묵호항 포트세일

  일시 : 2018년 10월 1일(월) 14:00

  장소 : 동해시 현진관광호텔 4층

  내용 : 동해항 활성화 방안, 동해묵호항 3단계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인센티브 제도 등

  주관·주최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동해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항만·물류 관련 행사

  제목 :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일시 : 2018년 11월 1~2일(목~금)

  장소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

  내용 : ‘혁신을 통한 항만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세계 

             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비전 제시

  주관·주최 : 부산항만공사

  제목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09:00~17:00

  장소 : 서울 포시즌스호텔 6층 누리볼룸

  내용 : GTI회원국의 국가발전정책을 연계한 초국경 다자협력, 

            등 분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및 정책 대안 제시

  주관·주최 : GTI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관·주최 : GTI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목 : 신남방정책과 해양수산 과제 국제세미나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09:00~17:00

   장소 :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내용 : 신남방정책의 방향과 해양수산분야 협력현황 

              검토 및 과제 발굴, 추진방안 논의 등

   주관·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목 :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일시 : 2018년 11월 7~9일(수~금)

 장소 : 포항시 일원

 내용 : ‘함께하는 한-러, 함께여는 미래’를 주제로 한-러 

             양국 26개 지방정부 대표와 기업인, 전문가가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 간 물류, 철도, 관광 등 

             교류확대 방안              교류확대 방안 논의

 주관·주최 : 경상북도, 포항시

  제목 : 관광 및 경제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11:00

  장소 : 동해시청 2층 회의실

  내용 : 동해 관광산업 및 경제분야 협력

  협약기관 : 동해시청, 한국관광협의회중앙회, 강원도 관광협회,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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